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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담당 : 지은 간사 02-723-5052 oversmiler@pspd.org )

제 목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관련

날 짜 2012. 7. 25. (총 8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기재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송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높은 원인, 각국의 법인세 정책 등에 대한

사실 왜곡하고 있어

1. 오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기획재정부(수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참조 세제실

법인세제과)에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는 <“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제하 기사 관

련>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는 7.19자 한겨레신문 기사를 반박하

는 내용이며, 이 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행한 자료 및 <이슈리포트> 제

2012-05호에서 다룬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우리나라의 법

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박주장에 대해, 서로 배치되거나 의혹

이 드는 부분을 공개질의 했습니다.

3.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가 상기 자료에서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

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적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

은 2006년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하였고, 2009〜2010년 사이에는 무려 2%포인트 떨

어졌으며,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0.1% 포인트 증가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 기획재정

부가 ‘요소비용국민소득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이 2011년 59%로서 2003년․2004

년 수준과 동일하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한 부분이

야말로 왜곡의 소지가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질의하였습니다.

4.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실효법인세율은 16.6%(2010년 신고기준)이고, 대기업 17.7%, 중소기

업 13.3%”라고 밝힌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

으로 정해질 때까지의 세무조정 및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부 항목, 기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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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액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일반 시민에게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하게 된 근거를 보다 명확히 밝

혀야 하며, 국세청의 조세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하여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5. 더불어 참여연대는 지난 이슈리포트 제2012-05호에서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재무제

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비재벌에 비해 재벌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며, 조세

지원 역시 대기업과 재벌에 편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정책

을 질의하였습니다.

6. 기획재정부가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국제비교는 곤란하다’고 한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

제공인의 공식통계는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Doing Business Database>를 통해 실효법인세율을 비교할 수

있으며, 대기업을 포함한 자료로는 세계 130여개 국가, 약 6만 5천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록하고 있는 뷰로반다이크(BUREAU van DIJK)의 OSIRIS Database를 이용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중소기업 실효법인세율 국제비교표를 직접 제시

하였는데, 이 표에 따르면, 국내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

효노동세율이 OECD 국가 평균의 55.8%에 불과합니다. 참여연대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의 입장도 질의하였습니다.

7. 기획재정부는 또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서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30년 동안 OECD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

2008년 이후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한 국가들도 있다며 아이

슬란드, 멕시코, 칠레 등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것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법인

세율로 인한 법인소득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이지 개별

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

여 참여연대는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국가들의 세제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올해

2012년 세법개정에서 실효법인세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최고 과세표준구간 신설, 최저한세율 상향조정 등의 정책에 대한 입

장을 질의하였습니다. 끝.

▣ 별첨자료_ 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대한 공개 질의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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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의 법인세 관련 보도참고자료 내용에 대한 공개 질의서 발송

지난 7월 19일,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부담 ‘OECD 4위’ 뒤에 숨은 진실”제하 기사 관련>

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여기서 기획재정부가 반박하고 있는 한겨레

보도 내용을 보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서 발행한 자료 및 <이슈리포트> 제2012-05

호에서 다룬 내용을 주요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정부의

법인세 부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 서로 배치되거나 의혹이 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공

개질의서를 발송합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열망

을 충족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노동소득분배율 감소하고 법인에 대한 분배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적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은 2006을 기점으로 하향추세로 전환하였

고, 2009〜2010년 사이에는 무려 2%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2011년에는 2010년 대비 0.1% 포

인트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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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정부는 요소비용국민소등 중 피용자보수로 지급되는 비율이 ‘11년 59%로서 ’03

년․ ‘04년 수준과 동일하기에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타당성이 없다고 반박하

였습니다. 이러한 태도야말로 오히려 노동소득분배율에 대한 왜곡의 소지가 있으며, 결합의

오류를 범하는 위험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의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2011>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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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피용자보수율(피용자보수를 총부가가치로 나눈 수치)은 51.5%로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향추세에 있

을 뿐만 아니라 국제수준에 비교해서도 낮다는 진술은 사실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1. 정부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소득분배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추세

와 관련한 위 진술 및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2. 우리나라의 실효법인세율이 16.6%(2010년 신고기준), 대기업이 17.7%, 중소기업이 13.3%라

는 발표에 대하여

정부는 참여연대가 산출한 실효법인세율이 ‘회계상 법인세액/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

익’으로 세무조정 전의 수치라며, ‘법인세 총부담세액/과세표준’에 의한 세무조정 후의 수치

로 산출한 실효법인세율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이 벌어들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지표와 정부의 조세정책적 측면을 반영하여 일부 조정된 과세표준을 지표로 한 실효법인세

율 산출은 각각 어떤 관점에 따를 것인가의 접근법상의 문제입니다. 통상 과세표준을 기준으

로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한다 할지라도 만약 실제 영업성과 대비 세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세무조정을 거치기 전인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 따른 실효법인세율 산출 방

식을 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인세비용 차감전 당기순이익에서 과세표준으로 정해질 때까지의 세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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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및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세부 항목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 일반 시민에게

는 일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실제 납부하게 되는 세액을 추정할 수 있는 기업별

공제․감면액 정보 역시 국회를 망라한 일반인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역

시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업 외부감사기업에 한정된

대기업과 재벌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을 산출하고 총조세지원액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

유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가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회원국의 평균수준

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일부 대기업의 경우 각종 세제혜택 및 감면을 통해서 정부로

부터 막대한 조세지원을 받아 실효법인세율이 법인세 최고세율은 물론 최저한세율 14%에도

크게 밑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 삼성전자(주)의 실효법인세율은 11.9%, 현대자동

차(주)의 실효법인세율은 16.5%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재벌과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집중

된 현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하며, 이들의 실효법인세율을 높이기 위해서 법인세 최고세율구

간의 신설,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의 인상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질의 2. 정부가 진술한 2010년 신고기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의 정확한 산

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중소기업과 대기업, 4대/10대/20대 재벌 기업들의 총부담세액을 비

롯한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에 도달하기까지의 실효법인세율 산출과정을 보다 정확히 밝

혀 주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국세청의 조세정보를 보다 확대 공개하여 국민의 납세자로

서의 권리를 존중할 의향은 없는지요?

질의 3.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제2012-05호에서는 비재벌에 비해 재벌일수록,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일수록 실효법인세율이 낮아지며, 조세지원 역시 대기업과 재벌

에 편중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국제비교는 곤란하며,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경쟁적으로 이뤄졌

다는 것에 대해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외국의 실효법인세율에 대한 국제공인의 공식통계는 없지만, 중

소기업에 대해서는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에서 <Doing Business

Database>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인정하는 자료로서, 공신력을 갖추고 있

다고 판단됩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국가별 실효법인세율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세계 130여개

국가, 약 6만 5천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수록하고 있는 뷰로반다이크(BUREAU van DIJK)의

OSIRIS Database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 자료는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역외탈세 문

제를 연구할 때 이용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OSIRIS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한 실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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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인세

최고세율a)

(OECD)

실효

법인세율b)

(OSIRIS)

중소기업c)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

실효법인

세율

실효

노동세율

기타

실효세율

총실효

세부담율

룩셈부르크 28.6 18.8 4.1 15.1 1.5 20.8

칠레 17.0 15.0 18.0 3.8 3.2 25.0

아일랜드 12.5 17.5 11.9 11.6 2.7 26.3

덴마크 25.0 23.6 20.1 3.6 3.8 27.5

캐나다 29.4 26.7 9.3 12.6 6.8 28.8

한국 24.2 23.4 15.1 13.0 1.5 29.7

스위스 21.2 21.0 8.9 17.5 3.6 30.1

이스라엘 25.0 23.8 22.8 5.3 3.1 31.2

아이슬란드 18.0 23.3 9.4 18.8 3.6 31.8

뉴질랜드 30.0 36.0 29.9 2.9 1.7 34.4

슬로베니아 20.0 15.8 14.1 18.2 2.4 34.7

영국 28.0 21.4 23.1 11.0 3.2 37.3

스페인 30.0 27.0 1.2 36.7 0.7 38.7

핀란드 26.0 28.5 13.7 24.2 1.2 39.0

네덜란드 25.5 22.2 20.9 18.1 1.5 40.5

터키 20.0 20.1 17.9 18.8 4.4 41.1

노르웨이 28.0 30.4 24.4 15.9 1.3 41.6

포르투갈 26.5 29.2 15.1 26.8 1.5 43.3

폴란드 19.0 21.0 17.4 23.6 2.6 43.6

그리스 24.0 43.4 13.4 31.7 1.4 46.4

독일 30.2 26.7 19.0 21.8 5.9 46.7

미국 39.2 29.6 27.6 10.0 9.1 46.7

호주 30.0 25.6 26.0 20.4 1.3 47.7

슬로바크 19.0 17.5 7.2 39.6 2.0 48.8

체코 19.0 22.3 7.5 38.4 3.2 49.1

일본 39.5 39.4 27.0 16.5 5.7 49.1

헝가리 19.0 23.0 14.8 34.1 3.5 52.4

멕시코 30.0 30.5 24.5 26.8 1.4 52.7

스웨덴 26.3 26.3 15.7 35.5 1.6 52.8

오스트리아 25.0 23.9 15.0 34.8 3.4 53.1

벨기에 34.0 19.6 5.2 50.4 1.7 57.3

에스토니아 21.0 22.9 8.0 39.4 11.2 58.6

프랑스 34.4 29.3 8.2 51.7 5.7 65.7

이탈리아 27.5 40.0 22.8 43.4 2.2 68.5

OECD 평균 25.6 25.4 15.9 23.3 3.2 42.4

한국/OECD 평균 94.5 92.1 95.0 55.8 46.9 70.0

법인세율의 국제비교(2010년) (단위: %)

주 1: a)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등 부가세를 포함한 수치로 OECD자료임. b)실효법인세율은 OSIRIS를 이용

하여 계산한 수치임. c)중소기업(domestic small & medium-sized companies)을 대상으로 산출.

2: 총실효세부담율은 기업이윤(commercial profit) 대비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와 강제기여금(tax and

mandatory contributions)의 비율.

출처: Bureau Van Dijk, OSIRIS, 2012; International Finance Group and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base; OECD, Tax Database.

질의 4. 위 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효노동세율이 OECD 국가 평균의 55.8%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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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실효세부담율이 크게 낮아져 34개 OECD 국가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정

부는 이러한 국제비교 및 공식통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에 비추어 대기업까지 아우르

는 실효법인세율의 국제비교가 여전히 곤란하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국제적인 법인세율 인하 경쟁 속에서 OECD 주요국 등의 법인세율 인하 폭이 상대

적으로 커서 우리나라 법인세 비중이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한 언론 기사에

서는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전세계적으로 법인세는 재정확보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데다,

다른 국가들의 예를 봐도 법인세는 낮춰 외국인 유치를 늘리는 것이 추세" 라고 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5년 법인세율의 OECD 국가 평균이 33.3%에서 2011년 23.6%로 하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에서 2009년 8%로 변화가 없

습니다. 달리 보면 세율을 낮추면서 다양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리하여 세원을 확충한 결과

이기도 합니다. 또한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오히려 법인세율을 증가한 국가도 있습니다.

질의 5. 지난 30년 동안 OECD국가들의 법인세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고, 2008년 이후에

는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해 오히려 법인세율을 높이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와

멕시코, 칠레 등이 그러합니다. 영국의 경우 법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세율과 소득세

율을 인상하여 세수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인상 정책을 추

진한 각국의 세제 정책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OECD 회원국의 조세구조 (단위: 총조세수입 대비 %)

1965 1975 1985 1995 2000 2009

개인소득세 26 30 30 27 25 25

법인소득세 9 8 8 8 10 8

사회보장기여금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수급자

18

6

10

2

22

7

14

1

22

7

13

2

25

9

14

2

24

9

14

1

27

9

15

3

급여세 1 1 1 1 1 1

재산세 8 6 5 6 6 5

일반소비세 12 13 16 19 19 20

개별소비세 24 18 16 13 12 11

기타 2 2 2 2 3 3

전체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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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의 최고세율 변화 (단위: %)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2008년 2010년 2008년 2011년 2008년 2011년

세율인상

영국 40.0 50.0 17.5 20.0

아일랜드 41.0 47.0

뉴질랜드 12.5 15.0

그리스 40.0 45.0 19.0 23.0

포르투갈 42.0 45.9 21.0 23.0

스페인 16.0 18.0

핀란드 22.0 23.0

아이슬란드 37.2 46.1 15.0 20.0 24.5 25.5

멕시코 28.0 30.0 28.0 30.0 15.0 16.0

칠레 17.0 20.0

체코 19.0 20.0

에스토니아 18.0 20.0

헝가리 20.0 25.0

이스라엘 15.5 16.0

폴란드 22.0 23.0

슬로바키아 19.0 20.0

스위스 7.6 8.0

세율인하

한국 27.5 24.2

영국 28.0 26.0

덴마크 59.7 52.2

핀란드 50.1 49.0

헝가리 36.0 32.0 20.0 19.0

이스라엘 46.0 45.0 27.0 24.0

뉴질랜드 39.0 35.5 30.0 28.0

폴란드 40.0 32.0

체코 21.0 19.0

록셈부르크 29.6 28.8

슬로베니아 22.0 20.0

주: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한 수치임.

자료: OECD, Tax Database.

질의 6. 정부는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 비중․순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년

18위에서 2009년 4위에 해당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으

로 경제력집중 심화, 노동소득분배율의 하락과 자본소득분배율의 상승, 소득세율에 비해

낮은 법인세율로 인한 법인소득자의 증가 등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대상이 증가했기 때문

이지, 개별기업의 세부담이 증가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질의 7. 끝으로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법인세 실효법인세율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27% 세율 신설,

과세표준 100억 초과 1,000억원 이하 최저한세율을 15%, 1,000억원 초과 최저한세율을

20% 인상하자는 제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